
연말이면 새해를 맞아 달라지기 위한 자신을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. 하지만 자칫 작심삼일이 되기 쉽다. 그럴 때 마인

드맵을 이용해보면 어떨까. 머릿속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 기술은 종이와 연필 하나만 있으면 된다. 악필이라 걱정이라

면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도 있다.

글_이상우<『더 기어』 기자>

한 줄 한 줄마다 아이디어가 하나씩

마인드맵으로 신년계획 세우기

내 마음 속 지도, 마인드맵

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. 노트나 이면지에 

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사람도 있고, 음성을 녹음했다가 

녹취를 풀기도 한다.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좀 더 깊은 곳의 

생각까지 꺼낼 수 있을까 고민스럽다면 마인드맵 기법을 

이용해보자.

마인드맵은 클러스터 기법이라고도 부른다. 영국의 유명

한 방송인인 토니 부잔(Tony Buzan)이 내놓은 이 기법은 

기록 시각화 도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3세기 때부터 그 원

형을 찾아볼 수 있다. 수많은 기업에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

아이디어 회의 때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하고, 기획 이외에

도 학습, 기억력 향상, 심리치료 등 다방면에서 쓰인다.

이렇게 보면 어딘가 거창할 것 같지만 하는 법은 그리 어

렵지 않다. 당장 필요한 것은 종이와 연필, 가능하다면 여

러 색깔의 펜을 준비한다. 종이는 크면 클수록 좋고, 색도 

3색 이상이면 더 좋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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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인드맵 그리는 법

마인드맵은 크게 중심 이미지, 큰 가지, 곁가지로 구분된다.

중심 이미지 그리기

종이와 펜을 준비했다면 먼저 종이 한가운데에 주제를 그

린다. 글씨를 써도 되지만 가능하다면, 그림을 잘 그리지 

못해도 괜찮으니 그림으로 주제를 표현하자. 토니 부잔은 

마인드맵에서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로 ‘연상 결합’을 꼽는

다. 이미지를 더하다보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있고, 그

만큼 연상을 결합하거나 다시 떠올릴 때 훨씬 수월하다. 

색을 여러 가지 쓰는 이유도 같다. 색상은 기억력과 창의

력을 자극하고 단색의 단조로움을 덜어준다. 또 이미지에 

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, 이미지를 더 매력적으로 만

들어준다. 무엇보다 색 분류에 대한 연상기억력이 훨씬 

더 좋아지므로 3색 이상을 쓰는 것을 추천한다.

큰 가지치기

이제 중간에 주제어를 그렸다면 떠오르는 생각을 이미지

로 곁가지를 만든다. 이를 가지치기라고도 하는데, 곁가

지는 3개 이상, 8개 이하가 적당하다. 이때 이미지와 단

어는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도 괜찮다. 가지를 그릴 때 길

이는 단어 길이와 비슷하게 맞춘다. 그래야 각 단어들이 

 손으로 쓰기 싫다면  PC•스마트폰용 마인드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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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과 기업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마인드맵이다. 세련미 없는 인

터페이스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양한 테마로 상쇄할 수 있다. 스

탠더드 버전은 무료지만 프로 버전은 12만 2,000원을 내야 쓸 수 

있다. 무료 버전도 충분히 마인드맵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, 프로 

버전은 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. 예를 들어 테마와 서식, PDF나 

PPT 등으로 내보내기 기능, 클립아트, 브레인스토밍 모드 같은 기

능을 갖췄다.

심플마인드

데스크톱과 스마트폰 버전이 있다. 스마트폰 버전을 쓸 생각이면 

블루투스 키보드와 연결하는 걸 추천한다. 드래그와 드롭만으로는 

생각 표현에 한계가 따른다. 데스크톱은 윈도우와 맥 운영체제를 

모두 지원한다. 30일간 무료로 쓸 수 있고, 이후에는 1계정 당 25유

로를 결제해야 한다.

서로 가까이 있어서 연상결합이 쉽게 일어난다. 공간도 

절약할 수 있다.

곁가지치기

이제 큰 가지(단어)에서 파생되는 생각이나 단어를 곁가

지로 이어나간다. 가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다. 

예컨대 진짜 나뭇가지처럼 보이게 그리는 방법부터 곡선, 

원형, 삼각형 등 떠오르는 이미지대로 마음껏 뻗어나가게 

그린다. 그 가지 위에 단어나 문장을 적으면 된다. 중심 

이미지에서 뻗은 큰 가지에서 종이 귀퉁이로 뻗은 가지는 

진짜 나무처럼 중심은 굵게, 먼 가지는 가늘게 칠한다. 그

래야 알아보기도 쉽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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